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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 of ]apanese in Korea will be heavily influenced by the 

recent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apan and the introduction of 

new educational system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we be prepared to 

adjust ourselves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To study the 

language of a country is to understand her culture or to acquire the means 

to understand it. 

] apan has made steady efforts to expand the education of ] apanese in 

other countries as a way of helping foreigners better understand ]apan and 

the ]apanese. There have been civilian programs for that particular 

objective as well as. the Government-directed projects such as financial 

supports for a large number of foreign students. 

Paying attention to the ]apanese efforts, it is time for us to reexamine 

our educational system of ] apanese. We should not forget the past history 

in relation with ]apan. But we should not ignore the present reality, either. 

We are witnessing the ever-increasing inflow of ]apanese culture in Korea. 

We need to realize that an objective and precise understanding of ]apan 

and the ]apanese culture is needed for the best interest of our countηT. 

That is the reason why 1 argue for a search for a new method of ]apanes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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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화시대라는 말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위성통 

신과 인터넷 기타 정보전달매체의 발달로 국경 없는 문화교류의 시대가 

열렸다. 특히 한 · 일 간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동안 닫혀 

있던 한 · 일간 문화교류의 확대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양국간의 관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한 · 일간의 변화는 일본어에 대한 위상변화로 연결둬고 있다. 

그 동안 좋지 않았던 대일감정은 일본어교육에 대한 소극적 자세의 원인 

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일감정과는 별도로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날 

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본어 학습자의 세대와 관계없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젊은 세대는 대중문화의 신속한 흡수를 위해서， 기성 

세대는 경제 관광 등 설생활과 관련된 필요에 의해서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어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 

가하고 있고 안팎의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교육 

의 현실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어교육에 있어서 

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그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와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 생각한다. 

11. 한 • 얼 문화교류의 흐름과 의미 

1. 한 · 얼 문화교류의 흐름과 교훈 

일본문화와 공존하는 일본어교육을 이야기하기 위한 기초작엽으로서 먼 

저 한 · 일간 문화교류의 역까각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 · 일 문 

화교류의 흐름에 있어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시기폴 나름대로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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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첫째 고대한국의 삼국시대 · 통일신라시대와 일본의 야마토 · 아스카 

시대로， 이 시기에는 불교와 한자 등 한반도에서 많은 선진문화가 일본에 

전래되었고 이것들은 일본 고대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두번째로는 

조선시대와 토요토미시대의 임진왜란 빚 도쿠가와 에도막부시대의 통신사 

에 의한 문화교류시대를 들 수 있겠는데， 이 때에도 한반도의 인쇄술 도 

자기 학문 등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 일본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 

다. 세번째로는 한 · 일합방에 의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시대이다. 이 때는 

식민지정책에 의한 문화적 동화정책과 국내거주 일본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문화적으로도 일본에 식민지화 되었던 시기인데 일본문화의 한국 

에 끼친 영향은 그것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네번째 

는 1965년의 한 · 일국교정상화 이후 조성된 양국협력관계를 거쳐 일본 대 

중문화에 대한 문호개방으로 활발한 문화교류가 예상되는 최근이 되겠는 

데， 특히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그간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바개방의 원 

칙에서 문호개방으로 선회함으로써 활발한 문화의 상호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문화교류의 역사는 한국인이 일본문화를 바라보는 인식 

의 캡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과거 일본에 대한 문화전수자로서의 자부심 

과 식민통치시대의 피해의식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부심 

은 상대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괴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오늘날 일 

본대중문화의 앞선 오락성 상업성은 우리 젊은 층의 선호와 동경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전통문화에 있어서도 일본은 보존과 홍보의 노력으로 높 

아진 국제적 인식을 얻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뿌리갚은 자 

부심이 크면 클수록 반성과 부끄러움 또한 커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과거 

에 대한 향수와 현설의 격차는 우리가 암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2. 한 · 열 문화교류의 확대와 의식변화의 펠요성 

최끈의 한 · 일 문화교류는 우리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개방정책에 의해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98년 10월의 제 1차 대중문화개방과 1999년 9월의 

저112차 개방에 이어 금년 6월 제3차 개방이 발표되었고， 지난 9월 23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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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한 · 일 정상회담에서는 마지막 남은 방송분야도 2002년 월드컵 공동개 

최와 더불어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방송분 

야까지 완전 개방하겠다는 것이고， 그 동안 묶여 었던 드라마 및 오락 프 

로그램 방송광고 등이 전면 개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기모 

노를 입은 댈런트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 엔카가 안방에 흐르게 

되며 일본 CF모델이 선전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그리 멀지 않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한국어를 일본대학입시센터시험(한국의 수능시험)의 

선택과목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대 

중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대한 답례라고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 · 일 간의 문화개방 및 교류의 확대는 이제 거스르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그 중섬에 언어의 문제가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문화의 일부이고 문화의 전달 및 

교류는 주로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교류의 급류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은， 문화교 

류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의 바탕에서 서로 유익한 방 

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본이 한반도 식민통치시대에 보여 

주었듯이 강압에 의한 문화제국주의는 양국의 불행한 관계를 초래하는 원 

인이 되었고， 종교와 사상 및 이데올로기의 일방적인 강요와 확산은 인류 

에게 수많은 불행한 시기를 겪게 했음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 한일합방과 같은 과거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웃나 

라끼리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양국관계는 볼 

행을 초래했다. 따라서 한 · 일 양국간의 바람직한 문화교류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와 정보의 공유를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었다. 비근한 예로 수년 전 우리 나라의 소 

위 명문대학 일부에서 입시과목가운데 일본어를 배제시킨 일이 있었는데， 

일본어문학은 학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우리 나라 

의 대학이 일본 암기를 소홀히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당시 일본의 

선문지상에서는 얼본의 국공립대학들이 한국관련강좌를 늘리고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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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있었다. 냉철히 비교해 보건대 현재 한 · 일 양국간에 일본의 한국 

연구와 한국의 일본연구를 양적 · 질적으로 비교하면 일본측이 우리보다 

매우 앞서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을 더 많이 아는 일본은 한국을 

더 연구하고， 일본을 잘 모르는 한국은 일본 알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계속된다면 상호 이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감정을 배제하고 객 

관적인 시각으로 일본의 참모습을 알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m. 문화와 공존하는 열본어 교육의 방향 

1. 열본어교육의 현황과 교과과정의 방향 

우리 나라 대학에서 일어일문에 관련된 교육이 실시된 것은 1961년 한 

국외국어대학에 일본어과가 개설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고， 이듬해인 

1962년에는 국제대학에도 일어일문학과가 개설되었다. 이후 1965년에 

한 · 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1973년에는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로서 

일본어 과목이 도입되면서 다른 주요외국어와 함께 일본어의 중요성이 부 

각되었다. 

초창기에는 어학교육에 중점이 두어졌지만 1973년에 한국외국어대 대학 

원에 석사과정이 개설되면서 어문학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작되었고， 1980 

년대를 전후해서 일본에 유학한 연구 · 교육 인력이 돌아옴으로써 학문적 

인 성과가 대학의 교과과정에도 다양하게 반영되게 되었다. 

돌아보면 대학에서의 일본어교육의 역사는 40년이 채 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왔고， 지금은 4년제와 2년제 대학을 합하여 

200여 대학에서 일본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 

학만 해도 100여 대학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일본어교육은 

1973년에 제3차 교육과정에 제2외국어로 포함됨으로써 시작되었고 당시 

130개교에서 현재는 1125개교로 늘어났으며 학습자 수도 다른 제2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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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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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면，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지향하는 바의 성격에 따라 정리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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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과목 

전공과목 

전공과목 

전공과목 

전공과목 

@ 일본어 

@ 일본문학 

@ 일본어학 

@ 일본지역학 

@ 일본어교육 

이 가운데 일본어 습득과목의 지향하는 바는 설용적 

되겠고 나머지 네 분야의 전공과목은 학문적 측면의 

데，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점은 학문적 측면의 

야의 공부에서도 일본어 습득과목은 가장 기본이 되고 

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용성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보다 더 

일본어 습득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일본어 습득과목은 

가지 교육목표에 모두 필요한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어 습득과목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큰 비중이 두어져 왔고 

그러한 경향은 지금도 크게 달라짐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주어진 교육시 

간이 한정되어 있고， 더구나 학부제 및 다전공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최근 

의 상황 하에서는 일본어 습득을 위한 절대시간 자체가 대폭 축소되고 

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일본어 습득과목 

문화와 연결시켜 학습하는 교과목의 개설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의 전공별 영역파괴 내지는 연계 전공과목의 개설이 점차 늘어갈 전 

망임을 생각할 때 단순한 강독류의 성격을 벗어나 다른 전공분야의 

이중적 파목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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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교과과정의 단절로 인한 계속성 

결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주의를 요한다. 

2. 교수법에 있어서의 방향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면서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하다. 즉 언어 

는 그 나라 또는 민족의 문화가 반영되어 생성되는 법이고 따라서 올바른 

외국어의 습득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다. 

일본어 교육의 경우， 가르치는 자가 일본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가 

치관 등에 대한 이해 위에서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육효과 

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우리와 문화적인 배경에 있어 비교적 

유사한 면이 많고 일본어의 어볍 또한 우리말과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익 

힐 수 있는 반면에 쉽게 잘못 사용하는 특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어 

학습자가 쉽게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보면 우리말과 유사하기 때문에 발 

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배경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일본어교육에 있어 문화와 공 

존하는 교육의 펼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최근의 대입 수능시험 출제방 

향에 있어서도 일본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일정비율 출제하는 쪽으로 정해 

진 것도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면 문화와 접목된 일본어 학습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에 있어 ‘感禮하다， 고 

맙다’ 의 경우 일본어로는 우리와 같이 한자어로 「感謝(ipλL--v )才~J 라 

는 표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h tJ iJi' ε i 」 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이 때 ';h t) iJ{ è -3 J 는 한자를 섞어 쓰면 「有離6」가 되고 원래논 

‘있다’ 의 「有(~)t) J 와 ‘어렵다’ 의 「難( iJ{ t:. )μ 」 가 연결된 형태에 

서 j 음편현상이 일어난 형태이다. 따라서 원래 의미는 ‘있기 어렵다’ 

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었을 때(또 

는 어떤 은혜를 임었을 때) 그 일(또는 내가 임은 은혜)은 있기 어려운 

대단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고맙다논 마음의 표현이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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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미안하다’ 의 경우 우리말의 경우 ‘米安하다’ 와 같이 한 

자어를 사용하여 ‘편하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본어에서는 「濟

(τ) 합」 의 부정형인 「濟(τ) 및찮 μ 」 를 사용하고 직역하면 ‘끝나지 않 

다， 다 갚지 못하다’ 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표현 속에는 상대방에게 입 

은 것에 대해 다 갚지 못하였다는 심정이 담겨 있고， 그 배경에는 남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을 바로 갚아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본인의 정 

서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른 예로서， 바둑이나 장기의 경우 우리말의 경우 모두 ‘두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어에서는 바둑은 「흉( ，::")창 -)~J 라 하고 장기는 「꽉 

模(L성향)창웅才」 라 하여 직역하면 ‘장기를 찌르다’ 가 된다. 이 표현에 

서 「웅τ」 는 기본적으로는 ‘뾰족한 것으로 어떤 한 점을 향해 나아가 

는 것’ 즉 찌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본 장기의 알은 우리처럼 둥글지 

않고 날씬한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어 앞이 뾰족한 말로 상대진영을 

공격하므로 「웅才(찌르다)J 라는 표현이 사용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장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역사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표현도 많다. 약자를 편든다든지 약자에 

대한 통정심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判官(따1v1J"λ、|칩fλ)r.J'μ혼」 라는 

표현은 判J꺼’二源義經에 대한 편들기라는 뜻인데 源平合戰에서 平家와 싸 

워 많은 공을 세우고도 형인 源賴朝에 의해 불우한 운명을 살다간 源義經

에 대한 일본인들의 애정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또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칠 때가 있다 라고 할 때 「弘法(.:: -) tJ -) ) t= t 筆(.b τ、、 )σ) 誤(Ì)판호) 

f) (弘法대사에게도 붓을 잘못 놀리는 실수가 있다)J 라고 한다든지， 명인 

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弘法(二 -) tl' -) )따筆( j~τ‘)강選(.z ι) 

1fT 、 (弘끊대사는 붓을 고르지 않는다)J 라고 하는데， 이는 모두 弘法대 

사가 平安(헤이안)시대의 이름높은 명필이었음을 배경으로 한 표현들이다. 

일본인의 철저한 경제성을 읽을 수 있는 표현도 있다. ‘거래한다， 장 

사한다， 흥정한다’ 는 뜻으로 「取권 I (ε I) V 혼 )J 라는 표현을 쓰는데 직역 

하면 ‘잡아 끄는 것’ 이 된다. 원래 거래 또는 장사의 기본은 자리이타 

(自利利他)， 즉 자기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원시적 

인 거래 형태인 물물교환을 생각해 보면 그 기본정선을 잘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장사의 원직은 [(이익이)가고 온다]는 의미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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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來)’ 라는 말 자체가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의 「取딘 IU= 

~(j 혼 )J 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쪽으로 잡아 끄는 철저한 상인정신이 느 

껴진다. 또는 회사의 고위직인 ‘중역(重投)’ 은 말 그대로 중요한 역할 

또는 책임이 무거운 역할을 의미하나， 일본어로는 「取縮投(è ~ L 후 ~-? 

< ) J 라 하여 ‘단속하는 역할， 관리하는 역할’ 이란 뜻이 되어， 철저한 

조직사회로서의 회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의 바 

탕에는 江戶(에도)시대의 상인인 메人(효오닌)의 정신이 흐르고 있고， 바 

로 메人(효오년)정신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신조어 또한 일본사회와 문화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 많다. 새로운 

용어 또는 표현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생성되는 것은 어느 언어에 

서나 발견되는 것이고 일본어에 한한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경우 특히 신조어의 등장이 활발하다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고 이것은 일 

본인의 유연한 외래문화 수용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 

어 노래반주기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方 당 才 7(가라오케 )J 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方당才 7(가라오케 )J 는 거짓 또는 가짜를 뜻하는 「空(져i 

ι)J 와 「才 -7A~ 당(오케스트라)J 의 준말인 「才 7J 를 합성하여 만 

들어졌다. 라디오와 카셋트녹음기를 한 대에 동거시키고 「당 Y 方쉰」 라 

고 불렀는데， 이것은 7~ 才(라디오)의 r 7 ~ J 와 「方쉰''/ ~ 7-7。 ν

그-갖-(카셋트테이프레코더 )J 를 줄인 「方쉰」 를 합성한 말이다. 극성 

스런 아줌마들을 나타내는 「才서잣 1) 7ν(오바타리안)J 은 아줌마를 뜻 

하는 「침 ~;r 혼;C J 의 「원따、」와~人(인)을뜻하는 「갖 1) 7ν」의합성 

어이고， 한 때 일본 신세대의 대명사였던 「강~ iJ{ ι 族(강、 < ) J 는 직역하면 

‘하면서族(족)’ 이 되겠는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의 「캉 iJ{ 

ι 」 에 族(족)을 붙인 합성어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를 특정적으로 상 

징하는 표현으로서 사회현상과 더불어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과 같은 용례는 수많은 예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문화 

와 공존하는 일본어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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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교육 시스템에 았어서의 방향 

이제까지의 일본어교육은 교과서와 시청각교재(녹음기， 비디오 등)에 의 

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자재 

의 발전에 따라 그 교육적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멀티미디어 교육이란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전달매체를 동 

시에 사용하여 인간에게 정보전달과 인식을 돕는 교육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는 기존의 슬라이드 상영과 카셋트， 교사의 설명을 

곁들인 OHP의 사용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에 

의한 문자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의 자료가 복합적으로 저장 · 재생이 가능 

해 짐으로써 특히 컴퓨터에 의한 외국어교육이 멀티미디어 교육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각급 학교에 멸티미디어 기 

자재의 보급과 정보 통신망의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각 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멀티마디어익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그 가운데서도 CALL이라 불리우 

는 컴 퓨터 보조언 어 교육(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ming) 프로그 

램이 이미 몇몇 대학에서 도입 ·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교육은 문자 뿐만 아니라 정지화상이나 동영상 음성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문화와 공존하는 일본어교육에 매우 효 

과적 일 것 이 다. 예 를 들어 가부키 (歌舞位) 사도(茶펴) 마츠리 (奈 1) )와 같 

은 전통문화 또는 음식 주거 여행 등의 생활문화 전반에 결쳐 사전적인 

설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각적인 자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교육을 위한 컨텐츠개발이 아직 미비되어 있다는 

점과 학습자들의 컴퓨터 사용능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인데， 앞으로 이 

러한 점만 보완된다면 문화와 공존하는 일본어학습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 일 문화교류의 확대와 일본어 교육의 방향 43 

v. 맺음말 

이상 문화와 관련지어 일본어교육에 대한 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최근 

의 한 · 일문화교류의 확대와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도업 등은 앞으로 일본 

어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한 나라의 언어를 학 

습하는 것은 넓게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수단을 얻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에 자기 나라를 알리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국어의 교육과 

확산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적극적이고 대규모적인 

유학생 유치 등 정부 주도의 사업과 더불어，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활발한 

지원사엽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을 주시하면서 이제 우리도 일본어교육에 있어서 의 

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한 · 일간에 있어 과거는 있지 말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문화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최 

근의 상황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바로 우리 자 

신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펼요가 있고， 이러한 인식 하에 일본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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